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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생물 이용 원유 메탄가스화 성공
Nature, 석유 먹는 미생물이 원유 발효시켜 … 오래된 유전 원유 회수

깊은 땅 속의 석유 먹는 미생물을 이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퍼내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원유를 기화시켜 가

스 형태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영국과 캐나다 및 노르웨이 연구진이 Nature 최신호에 발표했

다.

연구진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십만년 걸리는 원유의 메탄가스화 과정을 실험실에서 단기간에 성공했다고 밝

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오래된 유전의 원유 채굴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이루

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석유지질학과 미생물학, 유기지구화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수억년 동안 지하에 존재해온 석유 먹는 

미생물이 원유를 발효시켜 산소 없이도 천연가스를 방출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 생물에 먹이를 주어 증식시

키는 방법으로 1000만년 걸릴 과정을 단 10년 동안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연구진은 현재 전세계 유전의 평균 석유회수율은 17%에 불과해 무려 6조배럴에 달하는 중유와 오일샌드가 

묵은 유전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오래된 유전을 개발하면 엄청난 양의 원유를 가스 형태로 회수할 수 있을 

것이라고 지적했다.

또 연구진들은 2008년 캐나다 앨버타 소재 중유 및 오일샌드 매장지에서 실험 결과를 1차적으로 적용할 계

획이다.

석유 속에 사는 미생물의 존재는 수십년 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일부 학자들은 원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

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박테리아일 것으로 추정해 왔지만 실제로 석유 매장지에서 원유를 분해하는 것은 산

소를 사용하지 않는 혐기성 박테리아임을 밝혀냈다.

또 연구진은 원유 분해 과정에서 별개의 미생물 종이 부분적으로 분해된 원유로부터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

만들어낸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메탄연료로 전환하는 것도 가

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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